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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One기업 No.61

마린바이오(マリーンバイオ株式会社)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 산호

(1) 기업개요

소재지 東京都千代田区神田北乗物町１番地イケダビル7階
설립연도 1975년 설립 (1963년 창업)

분야 정수(淨水)기기 제조 판매

URL http://homepage2.nifty.com/nodakakuseisha

(2) 비즈니스의 출발

 휴양지를 찾아 바다에 펼쳐지는 산호초의 파노라마를 보고 그 아름다

움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휴가

를 마치고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반복되는 생활 때문에 그 기

억을 오래 간직하지 못 한다.  그러나 마린바이오라는 회사를 설립한 

시메타니(染谷)사장은 달랐다. 그 아름다운 산호를 이용한 비즈니스 창

출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마린바이오와 같이 산호를 원료로 한 제품을 

기획하여 회사를 설립한 사례는 많지 않다. 아직 연간 매출액이 30억 

엔 정도인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력상품이었던 정수(淨水)

분야와 건강식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술과 의료분야가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시메타니 사장은 산호의 아름다운 모습뿐 아니라 산호주변의 바닷물

이 더 투명하고 선명함에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산호 성분을 잘 이용

하면 좋은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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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개발 과정

  그 이후 시간을 들여 도서관과 관련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산호의 비

밀을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수년 후 이윽고 산호에는 칼슘과 아연 등 

사람에게 필요한 미네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응용범위도 넓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회사를 

설립했다. 시메타니 사장이 산호의 수수께끼를 풀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1960년대 일본은 공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질이 급격히 안 좋

아지던 시기였다. 그래서 더욱더 산호에 정화기능이 있다면 물을 여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물의 

정화제로 활성탄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바닷물을 깨끗하게 할 정

도의 정화능력을 가진 산호에게는‘훨씬 뛰어난 정화능력이 있을 것이

다’고 생각했다. 천연 산호를 분말형태로 만든 정화제(상품명 ‘소메

라이트’)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수돗물의 수질악화와 오염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소

메라이트’는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생수를 사

서먹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 산호를 정화제로 쓰는 

정수기 개발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드디어 일본에서도 

정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면서 이 사업에, 특히 대형종합상사로

부터 상담요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상담만으로 끝나고 본격적이 비즈니

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대규모 수주 등으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제

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착실하게 제품

개량과 영업활동을 계속한 결과, 조금씩이지만 판로를 확대시킬 수 있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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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nly-One 기술

  보통 식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산호는 자포동물의 일종이다. 앞서 언

급한 칼슘과 아연 이외에도 철분, 칼륨 등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량원소(微量元素)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

론 공해가 거의 없는 깨끗한 바다에 생식하는 천연자원이기 때문에 인

체에 전혀 해롭기 않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마린바이오는 이러한 유효성분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을 상품화했다. 

이것을 가공식품에 첨가하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판매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분말로 만든 제품도 판

매하고 있다. 이렇듯 마린바이오는 정수제, 이것을 이용한 정수기, 또한 

산호를 원료로 한 식품첨가제 등 점진적이지만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

금은 연간 약 30억 엔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여기까지 설명한 정도라면 작은 시장에서 성실하게 활동해 온 보통

의 중소기업의 이야기에 그칠지 모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앞으

로의 마린바이오의 모습이다. 이 회사 제품이 큰 시장에서 이용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술을 제조하는 양조 분야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맥주 등에 첨

가하면 맛이 좋아지는 제품을 연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보드카업체는 

‘이것을 첨가하면 훨씬 부드러운 맛이 된다’고 호평하고 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의약품과 식품의 중

간영역인 기능식품 분야이다. 미국업체와의 공동연구로 산호를 가공한 

기능식품을 개발했는데 당뇨병과 심장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어 이 제품은 특허

를 신청했다. 

  육류 섭취 등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서도 생활습관에 따른 성

인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당뇨병만 보더라도 잠재적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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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면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기능식품 시장이 4조엔 규모에 육박하는 미국에서도 산호를 가

공한 마린바이오 제품이 기능식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린바이오는 설립초기부터 수산분야의 전문연구를 하는 대학인 동

경수산대학(현, 동경해양대학)과 산호가 많은 오키나와(沖縄)의 류큐(琉
球)대학과 함께 신제품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동경

대학과 동경공업대학과도 공동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산호의 기능을 활용하려고 시도한 창조성과 

왕성한 도전정신으로 끊임없이 시장개척을 실현시키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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